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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곤한 월요일이다.. 월요일에는 일부러 더욱 옷과 화장에 신경 쓰고 나오지만 다크서클

과 부은 눈을 커버할 수가 없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신없이 일하고, 공부하면서 주말

만 기다려 왔었는데, 막상 주말이 되어도 온전히 하루도 쉬지 못하니 월요일이 더욱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작년 이맘때쯤은 대학원 수업만 듣고 있어 잠도 많이 자고, 내 시간

도 많이 갖고 했었지만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왠지 백수 같아서 부모님 눈치 보느라 

자신감도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대신, 그 반대 것을 얻었다. 가끔 그때

가 그립지만, 역시 지금이 당당해서 좋다. 여전히 비정규직의 애환이 있긴 하지만 올해 안

에는 꼭 안정적인 곳으로 가야지!!! 

 퇴근 후에 대학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그 친구를 못 본지 벌써 1년 반이 넘은 것 같은

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굴 만나기가 귀찮다. 특히 새로운 사람이면 더 피곤하다. 그래서 

그냥 익숙한 한 둘만 자주 만나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오후에는 2서고에 심부름을 다녀왔다. 본관에서 2서고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쯤 되는데,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해서 기분은 좋았다. 매일 본관 지하서고에 있다 보면 밖에 날씨

가 더운지, 흐린지, 비가 오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기분이 참 요상하다. 그래서 가끔씩 밖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진다. 2서고에 들러서 분홍이 언니에게 서류를 건네받고, 언제 족발을 

먹으러 갈까 의논을 조금 하다가 내려왔다. 

 어느덧 퇴근시간이 되어 약속장소로 걸어갔다. 친구는 30분쯤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해서 

삼성역까지 내려가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있었다. 드디어 친구를 대면했는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더 어른스러워.. 성숙.. 아니 늙었다. 하하 .. 근데 친구 또한 나한테 작년보다 늙은 

느낌이라며... 부정할 수 없이 우리의 피부는 푸석푸석했다.

 작년같으면 엄두를 내지 못했을 회전초밥집을 들어갔다. 빙글빙글.. 맛나게 생긴 초밥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자니 군침이 흘렀지만, 친구도 나도 함부로 접시를 집어들지는 못했다. 무

려 25000원짜리 접시가 4800원짜리 접시 색과 혼동되었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하여 10

접시를 딱 채워 먹었다. 그런데!! 친구가 샀다. 엄청난 고마움과 함께 자존심이 조금 상해서, 

카페에서 너 먹고 싶은 만큼 케이크를 먹거라~!!! 했다. 근데 이 친구는 배가 엄청 부르다고 

... 자존심이 또 상했다. 얘는 돈도 잘 벌고.. 잘 쓰고.. 밥도 많이 안 먹고.. 날씬하기까지 ㅜ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나도 내년에는..흑... 잘 되겠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친구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

다. 28살의 우리는 20살, 23살 때와 같이 여전히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거기

다가 결혼에 대한 고민까지 더해져 막막한 기분이었다. 

 즐겁지만, 씁쓸했던 만남을 뒤로하고 집에 왔다. 요즘 들어 한숨도 늘고.. 아 오른쪽 사랑

니가 아파온다.. 턱 밑까지 멍든 것처럼 욱신욱신거리는게.. 나 요즘 사춘기인가?.... 참 마음

이 복잡하다. 

 

   




